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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청년교류 달빛소나기

오매(五魅) 광주! 대구청년들이 광주의 매력에

푹빠졌다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소통의

장(場)인 2017 달빛소나기가 지난 10일 광주시동

구신양파크호텔에서열렸다

달빛소나기는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광주

일보와영남일보 광주시 대구시가후원한행사다

광주대구청년의유대강화와양지역간상생의가

교를구축하기위해기획됐다 달빛은 달구벌 대

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통+

나눔+기쁨의 의미를담고있다 이날광주를찾아

온 대구청년 40명의 첫 행선지는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었다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

을시작으로 해설사와함께문화전당을탐방했다

이어 금남로일대에서열리고있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자유투어가진행됐다 거리극과무용 마

임 댄스 퍼포먼스 등 금남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행사를 보는 대구청년들은 놀라움과 즐

거움을감추지못했다

김아빈(여안동대 유럽문화관광과 4년)씨는

국내외 축제에 관심이 있어 많은 곳에 다녀봤으

나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너무 인상깊었다며

먹을거리위주의형식적인축제가아닌참가자모

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진짜 문화예술축제

라고평가했다

문화전당과프린지페스티벌투어를마친대구청

년들은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청년들과 본격적인

소통과교류의시간을가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과거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지역갈등을후세에넘겨줄수없다며

양 지역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인 달

빛소나기가 지역감정과 갈등을 허물고 상생해갈

수있는기회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

소통교류의 시간에는 프린지페스티벌 정형균

총감독이무대에올라행사의취지와내용등을소

개했다 대구는 물론 광주청년들도그동안몰랐던

프린지페스티벌에대해 알 수 있는 기회이자 문화

기획을하고있는두지역청년들의심도있는토론

을이끌어내는계기가됐다

지역에서 행사를 열면서 생길 수 있는 민원문제

등실질적인 고민부터 지역의 특성을담아낸콘텐

츠기획등수많은논의가오갔다

이후 청년들의멘토이자 생각을 선물하는남자

의 저자 김태원씨의 멘토특강이 이어졌으며 두

지역의공연문화를볼수있는무대가펼쳐졌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자유여행 형태로 양림동 근

대역사문화마을투어가진행됐다선교사들이모여

살았던대구의근대골목거리와비슷한분위기를품

고있는이곳을둘러보며다양한의견들을나눴다

달빛소나기 행사는 환벽당과 가사문학관 방문을

끝으로종료됐다

광주참가자인문화기획자강수훈스토리박스대

표는 예술문화공연등공통된관심사를가지고

있는두지역청년들이모여현실적인고민과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구에서

열릴 다음 행사에 참가해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배울수있는기회를갖고싶다고말했다

한편 달빛소나기 행사는 매년 광주와 대구에서

번갈아개최되며오는 10월께대구에서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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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달빛소나기참가자들이광주시남구양림동펭귄마을과근대역사문화마을일대를둘러보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10일광주시동구신양파크호텔에서열린 달빛소나기 행사에서광주와대구지역청년들이윤장현광주시장과대구시 광주일보 영남일보등관계자들

과함께화합과소통을다짐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

청년들의멘토이자 생각을선물하는남자의저자인김태원씨가광주대구청년들을상대로강연하고

있다

문화전당프린지페스티벌투어

양림동환벽당가사문학관탐방

양지역청년들소통교류시간

10월 대구행사서다시만나요

주말휴일 광주서 한마음 행사

억수로좋네예

대구청년들

광주에푹빠지다


